
약진하는 터키 섬유 산업의 현황  

품질 보증 제도 실시 - 고수준의 디자인 지원 

중국은 세계의 섬유품 시장에서 가격이 싼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브랜드

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터키(Turkey : Turco)는 좋은 품질로

서 세계 섬유품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품질 규격 

“터퀄리티(Tur-quality)”를 제정하여, 합격한 섬유 메이커 제품에 표시하여 수

출을 확대하는 데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럼으로써 중국 섬유품과는 차별화하

는 길을 가기로 한 것은 선진국 섬유 공업이나 이들의 산업에 새로 바뀐 모

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터퀄리티”와 “센스”를 결합시켜 세계로 진출 

1990년대 이래로, 속속 태어나고 있는 신흥 섬유 생산국에서 제조된 섬유

품은 “싸겠지, 나쁘겠지”라는 이미지가 소비자의 머리 속에서 붙어 다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의 섬유 공장들은 단계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해외 소비자들이 그들의 품질을 긍정하게

끔 할 만한 힘은 없다. 이에 대하여 터키 정부는 세계의 바이어가 깜짝 놀랄 

만한 “터퀄리티”라는 섬유 품질 규격을 세계적으로 인식시키는 제도를 제정

하였다. 

터키 정부가 “터키”와 “퀄리티”의 두 단어를 합성한 “터퀄리티” 섬유품 규

격을 세계 시장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를 포함한 서구 여러 나라 

섬유 공업이 자랑하는 텍스타일 고품질 분야에 진출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텍스타일품의 디자인을 세련(洗練)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품질 향상도 필요하며, 그러한 목표를 위하여 터키 

정부는 “메이드 인 터키”의 이미지 향상을 목표로 “터퀄리티”를 2004년 1월 

12일에 제정하였다. 

터키 공화국의 총리부 무역청(總理府貿易廳), 터키 공화국 수출 무역회, 이

스탄불 섬유ㆍ어패럴 수출 협회는 “터퀄리티” 규격 섬유품을 전 세계에서 인

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적극 보급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터키 정부의 주도로 일본의 바이어, 소비자에게 “터퀄리티”를 

널리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1일 도꾜의 신주꾸 다까시미야 

1층 특실 회장에서 “터퀄리티”를 소개하였다. 동시에 “터키 패션 위크스”를 

드라마틱(dramatic)한 연출로 개회하여 일본 측은 주목을 시켰다. 

그 상황을 소개하면, 터키 공화국의 국무 총리, 특명 전권 대사, 수출 무역 

회장 등이 참석하여 화려한 개회식을 열었고, 계속하여 24일까지 “터키 패션 

위크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최로 터키 섬유 공업 및 이를 받쳐주는 섬유 

산업 클러스터(cluster ; 中小企業의 集團)들은 최초로 그들의 저력(底力)을 일

본의 바이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이번의 개최로 일본 측 바이어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은 “터퀄리티”였다. 

그것을 일본에서 발표한 것은 이탈리아의 섬유 공업이 자랑하는 좋은 디자

인, 좋은 품질에 대항하려는 터키의 노력을 일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었

던 것 같다.  

그러면 터키 공화국의 총리부 무역청 주도로 제정된 “터퀄리티”로 인증된 



섬유품이란 어떤 것인가? 일본의 바이어, 소비자가 직접 보고 만져보며 인식

하도록 하기 위하여 터키의 “터퀄리티” 추진위원회의 주최로 10월 11일~24일

까지의 2주간 신주꾸, 다까시마야 1층 정면의 특실 회장에서 터키의 대표적

인 어패럴 브랜드품 메이커의 7개 회사 제품을 전시하면서 즉석에서 판매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섬세한 예능(藝能)답게 꾸민 “터키 패션 위크스”를 1층의 숍 

인 숍(shop in shops)에서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진즈(jeans) 브랜

드 “마비 진즈”나 레더 웨어(leather wear)의 제일 큰 메이커 “데리” 등을 일본

으로 진출하려는 한 방안으로 많은 상품을 소개하였다. 

또한 3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는 “터퀄리티” 추진 위원회가 지원하는 터키

의 디자이너 9명의 작품을 소개하였으며, 1~2층의 쇼 윈도에서도 터키 브랜

드의 섬유품을 많이 소개하였다. 

도꾜ㆍ신주꾸ㆍ다까시마야에서의 개최와 맞춰, 터키 정부의 총리부 무역청

은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디자이너에 의한 패션 쇼를 도꾜도(都) 내의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일본의 어패럴 기업을 위하여 여러 이벤트가 있었다. 

 ◎ 중국품과는 다른 길을 가는 터키는 선진국품 시장 파고 들어가 

왜 터키가 일본 시장에서 이번 같은 호화스런 전시를 연출하였을까? 분명

히 이탈리아 섬유품에 대항하는 조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유럽의 섬유 공업

국으로서 일본으로 텍스타일품의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이기 때

문이다. 

이번 이벤트의 추진자로서 이탈리아 무역 진흥회의 존재는 유명하다. 이탈

리아 섬유품의 대일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세심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무역 진흥회는 이탈리아 섬유 공업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터키

가 일본에서 이탈리아 방식과 비슷한 관민일체(官民一体)로 개최하는 행사를 

도꾜ㆍ신주꾸ㆍ다까시마야에서 개최한 것은 일본에서의 이탈리아 섬유품의 

셰어(share)를 파고들려는, 그런 의욕이 느껴진다. 

그만큼 터키의 섬유 클라스터가 강대(强大)해져, 수출 능력도 강대해지고 

있음을 일본측이 인식해 주기를 바란 것 같다. 

터키 섬유 산업 클라스터의 첫째 목표가 선진국 섬유 공업이 자랑하는 제

품들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음으로써, 일본의 섬유 공업도 터키 섬유품의 시

장 진출을 얕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바이어는 새로운 수입선이 

생겨 대환영이며, 터키 섬유품이 일본 시장에 대대적으로 나타날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하는 사람이 많았다. 

현재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터키 섬유품은 적은데, 터키 섬유품의 이

탈리아 수출은 크게 늘고 있다. 2005년도에 터키는 이탈리아의 큰 단골인 독

일 등 서구 여러 나라의 섬유품 수출이 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 섬유 공업

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고 있다 

터키에 의한 섬유ㆍ기성제복(旣成製服)의 수출 실적(2005년 1~8월)을 보면 

독일에는 전년 동기보다도 약간 증가하여 20억 2백 94만 유로로 제일 큰 실

적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에는 10.6% 증가한 11억 7,500만 유로, 이탈리아에

는 27.8% 증가한 3억 1,980만 유로, 스페인에는 26.9% 증가한 2억 8천 7백만 

유로의 수출 실적을 보이며, 기타 프랑스, 홀랜드, 덴마크 등에는 수출량이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터키의 어패럴의 주요 수출은 

구미 지역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는 구미로의 수출이 늘

지 못하고 일본, 동아시아 수출이 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을 파악한 

터키가 구미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탈리아도 한가롭

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 터키 섬유 공업은 눈부시게 약진하고 있다. 세계의 섬유 

공업 업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터키의 섬유 공업을 받쳐주고 있는 섬유 

기계 공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터키는 섬유 생산에 필요

한 장치는 대부분 터키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섬유 기계 수출도 확

대되고 있다. 그러한 발전 상황을 잘 나타낸 것이 2006년 6월에 이스탄불에

서 개최된 국제 섬유 기계 전시회였다. 유럽, 중근동(中近東), 기타 여러 나라

로부터 많은 관람객이 왔는데, 이 광경에 놀란 서구의 섬유 기계 업자들은 

서구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ITMA의 존재가 희미해질 것 같은 기세

였다고 한탄하였다. 

터키는 염료, 섬유용 약제에 관한 새로운 정보도 EU에 가까이 붙어 있어 

쉽게 받아 볼 수 있다. 터키는 당초에 섬유 기술의 노하우를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술 분야의 인재가 많이 양성

되어, 섬유 공업 클라스터를 받쳐주는 피라미드(pyramid)형 인재들을 많이 갖

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터키의 섬유 산업 클라스터는 아직도 계속 불어날 것으로 터키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섬유ㆍ어패럴 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

다는 사실이다. 터키의 섬유 수출은 현재 세계에서 10위, 어패럴의 수출은 

세계 4위, 코튼의 생산액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터키의 섬유 생산 설비의 근대화는 1995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

년에 8억 달러에도 못 미쳤던 터키의 섬유ㆍ어패럴의 수출액은 2003년도에 

전년과 비교하여 24.6%가 증가한 150억 달러였으며, 2004년도에는 176억 달

러로 약진하였고, 2010년까지 348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터키 측에서

는 추정하고 있다. 

 ◎ 터키 인구의 2천만 명이 섬유 산업에 종사 

중국은 2005년 1월~11월에 섬유ㆍ어패럴품의 수출 금액은 1,071억 달러이

며, 이것과 비교하면 터키의 수출액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터키는 서구 

여러 나라의 섬유 공업이 살아남으려는 수단으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스(sense)가 좋고, 품질이 좋은 것을 찾는 고급 시장 분야로 뚫고 

들어가 성공하고 있다. 그러한 공격 목표를 일본으로 돌리면, 일본의 섬유 

공업에게 터키는 중국품보다도 호된 존재가 될 것 같다. 어느 정도로 호된지

를 증명하는 것이 이탈리아 섬유 공업이 자랑하는 분야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터키 정부 지원으로 EU에서 저명하게 된 터키 사람 디자이너를 

많이 데뷔(de′but)시킨 것도 터키가 어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여실

히 증명하고 있다. 

독일의 ‘멜리안트 인터내셔널’지(Melliand International誌)에 의하면 최근 터

키 섬유 업계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터키 섬유 산업의 수출액

은 수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텍스타일, 기성제복의 산업 분야에서의 고

용은 2천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터키는 전 인구 7,041만 명에 대하여 2천만 

명이 섬유 산업 클라스터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섬유 산업을 빼고는 무슨 

일이건, 터키에서는 말할 수 없는 나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터키는 각 업종용 기계 공업을 씩씩하게 일으켰다. 터키는 



1995년 이래로 섬유 기계 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는데, 품질을 중요시하는 

의식이 없이는 터키 섬유 공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수입된 자치나 섬유기

계 설비의 혁신 상황을 보고 세계의 동업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수

준에 도달하고 있다. 터키로부터 텐터(tenter)를 도입한 일본의 염색 공장 간

부의 말도 예상 이상의 고성능 설계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EU◎ 의 염색ㆍ마무리 생산 능력에 맞먹는 터키의 생산 능력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독일의 ‘멜리안트 인터내셔널지’는 다음과 같이 전

하고 있다. 

“터키 섬유 산업의 기반을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염색ㆍ날염ㆍ마무리 가공 능력을 강대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터키는 EU의 염색ㆍ날염ㆍ마무리 생산 능력에 맞먹을 만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링 방적기 가동에 있어서는 세계 6위, 로터

(EO) 방기 설치는 4위이며, 방적기와 편성기(編成機)의 생산 능력은 EU의 

1/4을 차지하며,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터키의 홈 텍스타일이 구미로의 공

급이 늘었으며, 터키의 텍스타일 및 어패럴 총 수출량의 12%를 차지하게 된 

사실이다. 터키는 EU 및 EU 후보국(候補國) 중에서 가장 큰 섬유품 공급국

으로 되어 있으면서 세계에서 6번째 코튼 생산국이며, EU 및 EU 후보국에서 

두 번째 합성 섬유 원료 생산국이 되어 있다”고 실려 있다. 

서구의 섬유 전문지가 주목할 정도로 최근의 터키는 중국과는 달리 선진

국형 섬유 산업 클라스터를 만들고 있다는 데 일본의 섬유 산업은 주목하여

야 한다. 여기서 일본이 배워야 할 사항은 이탈리아 섬유 공업이 터키로부터 

어느 분야의 섬유품이 위협을 받고 있느냐이다. 이는 일본의 섬유 공업이 배

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이탈리아 섬유 공업이 터키에 대하여 어느 분야의 섬



유품에서 반격을 시작하고 있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터키는 데님 직물의 제조로 유럽에서는 유력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에 대

하여는 터키의 국가가 보증하는 독자적인 트레이드 마크품(trade mark品)인 

진즈(jeans)품 및 세계에서 가장 큰 데님 업자의 두 루트(route) 시장에서 성

공하고 있다. 

그 결과 데님 직물의 수출은 2005년에 터키의 전 봉제품 수출의 28%를 차

지하게 되었다. 터키로부터 데님 직물을 공급 받고 있는 주요 기업을 보면 

Jack & Jones, Marks & Spencer, Next, Hugo Boss, Dolce & Gabbana, Zara, Armani, 

Only, Tommy Hilfiger, Tesco, Lee, Levis, Wrangler 및 기타의 많은 기업이 터키로

부터 데님 직물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 

코스트가 낮은 나라인 터키가, 낮은 코스트를 주무기로 하지 않고, 선진국 

섬유 공업의 여러 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고급품 분야를 착실하게 개척

하여 패션마천다이징(fashion merchandising) 체제와, 나라에 따라 다른 품질 

규격을 짜맞추어, 마침내 일본으로 파고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일

본의 섬유 산업 클라스터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여러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 


